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Vol 23, October 2023, pp. 935-960 
DOI: 10.15738/kjell.23..202310.935 

 

© 2023 KASELL All rights reserved  935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ISSN: 1598-1398 / e-ISSN 2586-7474 

http://journal.kasell.or.kr 
 

 

 

‘엄마표 영어’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조기영어교육 관련 단행본을 

중심으로 

 

권진주 (고려대학교)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Kwon, Jinju. 2023.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n ‘Eommapyo English’: 

Focusing on Books related to Early English Education.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3, 935-960. 

 

This study applied Fairclough'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o find out what kind of 

discourse ‘Eommapyo (mother-brand) English’ is currently producing in our society. 

Content analysis and language network analysis were conducted on 178 related books 

published from 2013 to 2023.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iscourse related to 

Eommapyo English was divided into four themes: ‘step-by-step roadmap’, 

‘Eommapyo English superiority theory’, ‘the power of reading English books’, and 

‘language acquisition through exposure’. The discourse of 'Eommapyo English' 

reveals mothers’ efforts to reform modern educational methods and maternal ideology 

amid the wave of privatization and marketization of education and also the paradoxical 

role of mothers who want to present a new paradigm of early English education, but 

ultimately reproduce another competition trapped within the neoliber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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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은 1997년 세계화 정책을 선언한 김영삼 정부가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의 정규과목으로 시행한 이래 오늘날까지 약 30년 가까이 지속 및 확대되어왔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외치며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내놓았다가 급증하는 사교육 

시장을 잠재우고자 영어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정책으로 선회하는 등 혼란스러운 정부 정책 

속에서도 조기영어교육 시장은 신자유주의와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는 논리에 따라 확대되었고 그 

대상은 영유아에게로 뻗어갔다(이병민 2018).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김은설, 유해미, 최은영, 최효미, 배윤진, 양미선, 김정민 2015)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살 경우 60% 이상이 영어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듣고, 

인천광역시의 유아교육기관의 경우 92% 가량이 자체적인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유진희 2011) 다수의 어린이들이 평균적으로 3-5세 사이에 영어교육을 처음 

접한다(육아정책연구소 2011, 이석금, 이진희 2015, 김혜미 2017, 송미선, 박현주, 김정준 2017).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영어교육 관련 정보가 넘쳐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영어교육의 시작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소위 ‘맘까페’로 불리는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주로 육아 정보를 공유했다면 요즘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1 를 통해 

영어교육전문가, 사교육 업체, 주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조기영어교육의 담론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의 콘텐츠 생산이 활발해진 최근에는 자녀의 성공적인 영어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을 전하는 주부들의 목소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상에서 회자되는 조기영어교육의 한 갈래인 ‘엄마표 영어’는 학원이나 과외와 같은 

사교육이 아닌 부모가 직접 홈스쿨링의 형태로 자녀에게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이 

특징이다(한미혜, 김규미 2022). 부모, 그중에서도 특히 엄마가 가정에서 영어 선생님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아이와 정서적으로 교류하며 놀이 위주의 흥미로운 영어 학습 환경을 

제공해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함미아 2009). 한국의 영어교육 시장은 사교육과 

공교육, 그리고 ‘엄마표 영어’로 나누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함미아 2009, 이서연, 배지영 

2022) 실제로 ‘엄마표 영어’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는 매우 부족하다.  

유아영어교육 연구 동향 분석에 따르면, 조기영어교육 관련 연구가 대부분 교수학습방법과 

조기영어교육의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에 치중되어왔고(마송희 2016), 실태 연구 중에서도 

가정에서의 영어교육 현황을 알아본 연구는 2편에 불과하다. 이는 ‘엄마표 영어’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방식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정별 각기 다른 교육방법으로 인해 

체계화된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엄마’는 영어교육의 시작을 

결정하는 주체이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담론의 주체이고(강승지, 이연선 2018, 심영숙 2019, 

Shin et al. 2019) 이들의 성공 사례는 출판물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대한민국의 엄마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함미아 2009). 특히, 일반인의 콘텐츠 생산이 수월해진 최근 영어교육 

비전문가인 주부들이 ‘엄마표 영어 인플루언서’, ‘교육 인플루언서’의 이름으로 유튜브와 

                                           
1  유튜브에서 #유아영어를 검색 시 동영상 6.9천개(채널 960개), #초등영어 검색 시 동영상 1.5만개(채널1.3천개), #엄마

표영어 검색 시 동영상 1.1만개(채널 1.1천개)가 등장한다(2023. 6. 29일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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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자신의 경험을 집필해 출간하거나, 특정 교육상품을 

홍보 및 판매하며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즉, ‘엄마표 영어’ 담론은 한국 사회 내 

조기영어교육 담론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정이다(전홍주 2011, 심영숙 2019).  

담론은 사회 세계에 대한 인간 체험을 언어를 통해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조직하는 지식의 

양식으로 우리가 사회를 인식하는 개념이다(박명진 2012). 담론은 사람들이 세계를 보는 관점과 

태도의 근거가 되는 일련의 가치와 신념을 드러내는 글 또는 말로 현대사회에서 담론은 

대중매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생성되고 유포된다(전홍주 2011). 이 과정에서 텍스트는 

담론을 생산하는 주체자에 의해 채택, 배제, 배치되는 재현(representation)을 거치면서 의도적인 

사회적 실천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익숙한 사회질서를 따르는 관행이 되기도 한다(신동일 2022).  

페어클로(Fairclough)는 담론은 단순한 개인적 활동이 아닌 언어 사용을 통한 사회적 실천이자 

이데올로기의 실천으로 보고 담론과 권력의 관계를 고려해 비판적으로 담론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Fairclough 1992). 한국 사회에서 영어 능력은 계급적 차이를 생산하고 

유지시키는 문화자본적 지위를 지닌 요소로서(최샛별 2011) 영어 교육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 

담론을 분석하고자 할 때 페어클로가 제시한 비판적 시각에서의 담론 분석이 가장 적절한 담론 

분석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담론 분석을 실시한 

연구들은 매우 소수이며 이마저도 주로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유아영어교육 관련 기사(전홍주 

2011) 또는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금지'와 같은 특정 정책과 관련된 신문의 사설(정혜욱, 김유리 

2020)을 대상으로 언론에서 유아 영어교육과 관련된 담론을 어떻게 생성하는지를 분석한 

연구이거나 또는 온라인 기사의 댓글을 수집해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공중의 인식을 살펴보는 

연구(심영숙 2019)들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조기영어교육 중에서도 ‘엄마표 영어’라는 구체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누가, 어떤 논리로 ‘엄마표 영어’ 담론을 생산하는지, 담론의 사회적, 문화적 실천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엄마표 영어’를 장려하는 이들이 구축한 담론의 기저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엄마표 영어’에 대한 담론 주체자들이 대중(주로 

엄마)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철학과 구체적인 '‘엄마표 영어’ 실천 방법을 서술한 ‘엄마표 영어’ 

관련 서적들을 담론 분석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로 선정했다. 특별히 빅데이터를 이용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적용해 연구자의 주관성에 치우치는 텍스트 선별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량의 텍스트를 대상으로한 효율적인 양적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객관적으로 정제된 담론 

분석 텍스트를 재료로 페어클로가 제시한 비판적 시각에 근거해 미시적, 거시적 차원의 담론 

분석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배 엄마의 성공적인 자녀교육에 대한 동경과 ‘엄마’라는 동일 신분이 주는 

신뢰와 동질감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견고히 성장해 나가는 ‘엄마표 영어’라는 교육방식에 

주목해 그동안 비전문가들의 사적 담화 수준에 머물렀던 ‘엄마표 영어’에 대한 논의를 사회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차원의 논의로 확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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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연구 

 

2.1 ‘엄마표 영어’의 등장과 발달 과정 

 

‘엄마표 영어’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가정에서 자녀가 언어와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가정학습을 말한다(장진태 2012, Yoo and Lee 

2006). 함미아(2009)는 학습자의 부모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어 지도 방식으로 엄마라는 어휘가 

주는 감성적 섬세함이 학습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한다고 했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홈스쿨링(Home-schooling)으로 번역이 될 법도 하지만, 해외에 소개된 

엄마표 영어는 ‘Maternal English education’(Seo 2020), 또는 ‘Mother-brand English’(Yoo and 

Lee 2006)이다. 이는 한국 내 가정학습의 개념이 서구에서 와는 달리 방과 후에 부모가 집에서 

자녀를 직간접적으로 지도하며 교육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다소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진태(2012)는 ‘홈스쿨링 조기영어교육’이란 유아 및 초등영어 과목을 중심으로 부모나 이웃이 

선생님이 되어, 인터넷 및 각종 교육용 프로그램을 교재로 삼아 가정을 중심으로 영어교육이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말한다. 엄마표 영어를 ‘Maternal English education’으로 지칭한 

Seo(2020)는 엄마표 영어란 영어학습에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와 놀이를 결합한 형태의 

교육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의 개념을 종합하자면, ‘엄마표 영어’란 학습자의 부모, 그중에서도 주로 ‘엄마’의 지도하에 

자녀의 흥미와 재미를 고려해 책과 동영상, 게임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진행하는 영어교육 방식으로, 영어와 영어권 문화에 대한 조기 노출을 통한 자연스러운 이중언어 

습득과 사교육비 경감 등의 목적성을 띠는 홈스쿨링 형태의 조기 영어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엄마표 영어’라는 개념이 생성된 시기는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보급되던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몇몇 주부들이 자신의 자녀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교육 관련 정보들을 수집해 

구축한 홈페이지가 인터넷상에서 입소문을 타게 되고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오늘날의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며 웹사이트 확장 및 왕성한 강연과 출간 활동을 이어 나갔고 그 영향력은 

현재까지도 1세대 ‘엄마표 영어’ 선구자로서 유지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웹사이트인 

‘쑥쑥닷컴’과 ‘잠수네 커가는 아이들’은 모두 1999년에 처음 개설된 개인 홈페이지였다(김동선 

2002). 각 사이트는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이 큰 ‘엄마표 영어’ 관련 웹사이트이자, 각 사이트 

대표들의 저서 역시 스테디셀러로 판매되고 있다.2 

‘엄마표 영어’라는 용어 역시 누가 처음으로 사용했는지 분명한 기록은 없지만, 대략 2000년대 

초반으로 추측할 수 있다. 언론에서 처음으로 ‘엄마표 영어’가 등장한 사례는 2003년 경향신문의 

문화면에서 「아들 가르치다 영어책 펴낸 황선하 주부」라는 기사(송현숙 2003)이고, 단행본의 

제목에 처음으로 ‘엄마표 영어’라는 용어가 쓰인 사례는 「솔빛이네 엄마표 영어연수」(이남수 

                                           
2  쑥쑥닷컴의 서현주 대표의 대표 저서 『Hello 베이비, Hi 맘』은 2022년 개정판 출간 시점을 기준으로 22년간 50만 부

가 팔렸고, 잠수네 아이들의 이신애 대표의 대표 저서 『잠수네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공부법』은 2003년 출간된 이후로 

2013년 통합 로드맵이라는 부제로 개정되기까지 100만 부 이상 판매된 자녀교육 분야의 최장기 베스트셀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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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이다. 국내 최대 뉴스기사 아카이브 사이트인 빅카인즈(www.bigkinds.or.kr)에서 ‘엄마표 

영어’라는 용어가 실린 기사를 검색한 결과 2003년 1건을 시작으로 2005년 1건, 2006년 17건3, 

2007년 6건, 2008년 47건, 이후 많게는 81건(2009년)부터 적게는 28건(2020년) 등 꾸준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엄마표 영어교육이라는 용어가 처음 언론에 등장한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의「영어교육과정 개정」과 2009년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자는 취지의 일명 

몰입 영어(TTE, Teaching English in English) 인증제 도입 등을 거치며(이병민 2018) 사회적으로 

초등영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에 조기영어교육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엄마표 영어’'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더욱 확산되고 일종의 새로운 상식으로 자리잡게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후 2010년대에 들어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플랫폼에서 활발하게 자체 

콘텐츠를 생산하고 수많은 팔로워들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에 소위 ‘맘까페’로 

불리던 인터넷 커뮤니티나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본인의 엄마표 영어교육 경험담 과 노하우를 

전파해 온 주부들이 유아영어 또는 초등영어 분야의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기 

시작했다(강승지, 이연선 2018). 2023년 7월 기준으로 ‘#엄마표영어’ 검색 결과 유튜브에서는 

1,100개 이상의 채널과 11,000개 이상의 동영상이 검색되고, 인스타그램에서는 113.9만 개의 

게시글이 검색된다. 대다수의 채널들은 원서 전집, 교구 등의 교육상품 공동구매, 저서 홍보, 

자체적으로 개발한 ‘엄마표 영어’ 코칭 프로그램(강좌) 등을 홍보하며 수익화를 꾀하고 있다. 

 

2.2 비판적 담론 분석 

 

담론연구는 담론이 세상을 구성하는 실천이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관행이라는 사유체계를 

바탕으로 한다(신동일 2020). 언어, 권력, 이데올로기의 연결에 관심을 가진 언어학자 

페어클로(Fairclough 1992)는 언어와 사회 사이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비판적 

담론분석(CDA)을 제안했다. '비판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는 이데올로기, 정체성, 불평등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맥락 안에서 생산된 텍스트를 통해 어떻게 재생산되는지 연구하기 

때문이다(최윤선 2014). 

비판적 담론분석은 고정된 연구 방법론을 지니지 않지만, 페어클로는 담론을 텍스트, 담론적 

실천, 사회적 실천이라는 세 가지 층위에서 분석하는 '담론 분석의 3차원 구도'를 제안했다. 

텍스트 분석은 전통적 형태의 언어학적 분석 즉, 어휘 문법, 결합, 텍스트 구조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문장들이 서로 연결된 방식(응집, cohesion), 말순서 취하기(turn-taking) 신문기사의 

구조와 같은 분석을 일컫는다. 어휘분석의 초점은 단어가 지닌 체험적 가치 즉,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나 이념적 의미관계(동의, 하의, 반의)를 지닌 단어들은 무엇이며, 어떤 비유가 

쓰이는지 등을 파악해 단어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함승경, 최지명, 

김영욱 2019).  

담론적 실천은 텍스트가 생성되고 사회적으로 배포되고 수용(소비)되는 과정에서의 변증법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담론의 생산 주체는 누구이며 어떤 타입의 담론이 텍스트 생산과 

결합되며 누구에 의해서 해석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다. 따라서 담론적 실천에서 중요한 

                                           
3  2006년 17건의 검색 결과는 모두 한겨레 신문사에서 연재한 '홍현주의 엄마표 영어'라는 문화면 섹션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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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으로서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어떻게 접합, 

탈접합하면서 담론을 관습화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함승경, 최지명, 김영욱 2019).  

예를 들어 국내 이주민의 한국어 능숙도가 낮아서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되면 한국어능력시험 주관 기간이 해당 논문을 인용해 말하기 시험을 개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이는 교육부나 법무부의 보도자료로 옮겨지고 이는 

언론사마다 정책의도가 내포된 전문가 칼럼, 독자 투고 형식으로 배포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이주민이 처한 상황과 한국어 능력 시험은 반드시 논리적으로 묶일 필요가 없지만, 서로 결합되어 

유통되기 시작하면 지배적인 담론이 될 수 있다(신동일 2020).    

담론 분석의 마지막 단계인 담론의 사회문화적 실천은 담론에 내재한 권력 구조와 

이데올로기를 밝히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텍스트의 행위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 권력과 지식의 

특정한 실천을 유도하거나 관행을 유지하는 가치체계이다(신동일 2020). 담론을 정치적 

실천으로서 규명하는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담론 내 어떠한 권력들이 경쟁하고 

권력 경쟁을 통해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새롭게 창조하는지, 또는 관습화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2.3 조기영어교육의 사회적 인식과 담론  

 

조기영어교육 관련 연구 동향은 크게 동화, 챈트, 뮤지컬 등 특정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구가 

다수이며 조기영어교육의 실태와 이와 대한 학부모, 교사, 유아의 인식 조사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사회적 인식, 특히 담론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매우 적다(마송희 

2016).  

조기영어교육 중 특히 유아 영어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학습’의 영역으로 인식되는데 이는 

학부모들이 초등영어와의 연계성을 염두하기 때문이며, 주로 ‘엄마’가 유아 영어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온라인상에서 거대 담론을 형성하는 주체이다(강승지, 이연선 2018). 조기영어교육의 

결정권자인 부모들은 자녀의 입시와 미래의 직업 선택을 위해서 유아기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김혜미 2017), 주로 원어민 교사를 선호하고, 자녀가 영어에 흥미를 갖는 

것을 조기영어교육의 목표로 인식한다(송미선, 박현주, 김정준 2011). 

하지만 이상적인 영어교육 방식 및 적정 시기에 있어서 엄마들의 인식과 실천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자녀를 또래 집단과 비교하는 경쟁의식과 영어에 대한 불안감이 

주요인이며 다수의 부모들이 외부 교육기관에 자녀의 영어교육을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장진태 

2012, 김혜미 2017).  

한편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언론의 담론을 살펴보면, 담론을 이끄는 주체는 주로 사교육업계와 

부모이며, 특히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뉴스 기사가 다수이다. 언론은 영어를 사회적 성공을 위한 

문화자본으로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는 모성 이데올로기를 

강조한다(전홍주 2011).  

2018년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금지' 정책과 관련해서 정혜욱과 

김유리(2020)가 주요 일간지의 사설 17건을 바탕으로 비판적 담론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부의 

담론은 아동중심교육 담론, 사회양극화 담론이며, 이는 세계화 담론, 역(逆)사회양극화 담론, 

공교육무용 담론과 대립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정책에 대한 공중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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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숙(2019)은 온라인 기사의 댓글 분석을 시도했는데 그 결과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은 

영어수업 금지는 개인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사교육을 조장하고 계층 간 교육 

격차를 넓힐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고, 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에서는 유아 영어교육에서의 부모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모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사회 및 부모의 인식, 그리고 언론에서의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담론 분석은 소수에 그치지만 이미 진행된 선행 연구가 있는 반면, 조기영어교육의 방법론 중의 

하나인 ‘엄마표 영어’에 대한 사회의 인식 및 담론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엄마표 영어’라는 담론은 어떤 주체에 의해서 생성되며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엄마표 영어’에 대한 정의와 철학, 구체적인 방법들이 

담긴 ‘엄마표 영어’ 관련 단행본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텍스트 분석 및 담론적 실천, 담론의 

사회문화적 실천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엄마표 영어’ 담론에 내재한 이데올로기를 

식별함으로써 현시대의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의 지형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3.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3.1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페어클로(Fairclough 1992)가 제시한 비판적 담론 분석(CDA, Critical Discourse 

Analysis)을 활용해 ‘엄마표 영어’와 관련한 담론을 분석했다. ‘엄마표 영어’ 관련 서적을 대상으로 

어떤 집단이 담론을 생성하는지 담론 생산의 주체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 조기영어교육 

관련 담론 분석의 대상은 주로 국내 주요 일간지의 뉴스 또는 사설이었기 때문에 담론 생산의 

주체가 분명한 까닭에 담론형성의 주체 집단에 대한 분석은 생략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엄마표 영어’ 담론을 적극적으로 생산해내는 주체의 특징을 규명하고 ‘엄마표 영어’ 

단행본 출간 추이 및 담론 주체의 특징 또한 확인하고자 한다.  

이어 페어클로의 CDA 분석을 적용해 다양한 층위에서 담론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텍스트 분석을 통해 담론의 잠재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엄마표 영어’'와 관련한 어떤 주제들이 

다루어졌는지를 분석한다. 담론적 실천 분석에서는 텍스트 분석에 근거해 담론 요소 간의 접합, 

탈접합 분석을 통해 상호텍스트성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실천 분석에서는 

‘엄마표 영어’ 담론에 내재한 이데올로기를 파악해 우리 사회가 지닌 ‘엄마표 영어’에 대한 인식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엄마표 영어’ 담론 생산의 주체와 ‘엄마표 영어’ 관련 단행본 출간 추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엄마표 영어’ 관련 담론의 텍스트는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나? 

연구문제 3. ‘엄마표 영어’ 관련 담론의 담론적 실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연구문제 4. ‘엄마표 영어’ 관련 담론의 사회문화적 실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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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해 오늘날까지 조기영어교육 현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엄마표 영어’에 관한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엄마표 영어’와 관련된 단행본을 분석 대상인 

텍스트로 선정했다. 그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엄마표 영어’에 대한 찬반 여론 또는 공중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아닌, 

‘엄마표 영어’ 담론을 확장하는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이며 이들이 어떠한 논리와 담론 전략을 

활용해 해당 담론의 범주를 확장해 나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주목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육아 관련 서적은 자녀교육에 관한 주요 정보원으로써(오한나 2017) 많은 부모들이 자녀 

육아 및 교육법을 소개한 서적을 구매한다(노태영 2014). 따라서 ‘엄마표 영어’ 단행본은 해당 

담론이 타겟 대상자에게 별도의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 발행된 ‘엄마표 영어’ 관련 단행본의 제목과 부제, 

그리고 책 소개 부분의 텍스트를 수집하였다. 책을 구입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책의 

내용과 제목, 표지디자인, 그리고 작가 순으로(장미숙 2003), 책의 제목은 독자의 눈에 가장 먼저 

닿는 곳이자 표지 구성 요소 중 그림, 사진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독자들에게 구매 동기를 

제공한다(고건, 김보연 2015, 이미정 2018). 또한, 책의 제목과 함께 표지에 위치한 부제는 책의 

특징과 내용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일종의 마케팅 목적의 광고 카피와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책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텍스트로 제목, 부제, 책 소개 부분을 선택했다.  

분석 대상의 구체적인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내 주요 온라인 서점인 교보문고와 예스24에서 각각 ‘엄마표 영어’로 검색한 결과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발행된 단행본 리스트를 추출하였고 중복되는 리스트는 단일화해 총 

70권을 선별했다. 또한, ‘엄마표 영어’라는 검색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가정에서 엄마들이 실천할 수 있는 유아 및 미취학 아동들의 영어 교육법을 다룬 자녀교육서를 

폭 넓게 선별하였다. 교보문고에서는 국내도서 > 가정육아 > 자녀교육 > 조기영어교육/홈스쿨링 

섹션에 게재된 도서 목록을 검토하였고, 예스24에서는 국내도서 > 가정 살림 > 자녀교육 > 

영어교육 섹션에 게재된 도서 목록을 검토하였다. 이 중 2013년부터 2023년간 발행된 서적에 

한해 ‘엄마표 영어’와 관련된 도서라고 판단되는 총 128권을 선별하였다. 종합적으로 ‘엄마표 

영어’로 검색된 도서 70권과 조기영어교육 분야에서 선별한 '엄마표 영어'관련 도서 128권을 합쳐 

총 198권의 단행본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를 다시 읽어보며 전체적으로 중복 여부 및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178권의 도서를 선별했다. 

참고로, ‘엄마표 영어’가 제목에 들어가서 검색 결과에 포함되었지만 최종 목록에서 탈락시킨 

책들의 유형은 주로 ‘엄마표 영어’ 활용 표현 모음집과 같은 단순 영어 표현 묶음집 또는 

단어장이거나, 영어교육에 대한 교육서가 아닌 전반적인 자녀교육법을 다룬 교육서, 그리고 

‘엄마표 영어로 배우는 미술’ 등 조기영어교육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책들이다. 

 

3.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내용분석을 통해 ‘엄마표 영어’의 담론 생산 주체와 생산 추이를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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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클로(Fairclough 1992)가 제시한 비판적 담론 분석 모델에 근거해 담론의 텍스트, 담론적 

실천, 그리고 사회문화적 실천 등의 세 가지 층위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엄마표 영어’ 관련 담론이 어떤 집단의 목소리를 통해 생성 및 유포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엄마표 영어’ 관련 도서의 저자들을 영어교육 분야의 전문가인지 여부에 따라 ‘전문가’, 

‘비전문가’로 분류하였다. 4  또한, 본인의 직접적인 자녀 영어교육 경험에 근거해 방법론을 

제시하는지 여부에 따라 ‘자녀교육 경험 있음’, ‘자녀교육 경험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텍스트 분석에 있어서는 비정형화된 대량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상위 빈도 단어와 가중치빈도 

단어를 선별해 페어클로가 제시한 텍스트 차원에서의 분석 모델을 적용하였다. 담론적 실천 

분석을 위해서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였다. 텍스트 분석에서 추출된 상위 빈도 단어 

50개를 기반으로 담론 구성 요소의 상호텍스트성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적 등위성 분석인 

CONCOR 분석을 실시했다. 이는 단어들의 관계 패턴의 유사도에 근거해 키워드들을 묶는 

방법으로 비정형 텍스트를 특정 주제별로 묶어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특정 단어들이 

어떤 형태로 접합되는지 분석해 어떠한 담론 전략이 실천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담론의 사회적 실천 분석에서는 경쟁하는 담론들에 내재한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기 

위해 툴민(Toulmin 2006)의 논증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주요 담론을 근거(data), 논거(warrant), 

주장(claim)의 요소로 분류해 분석하는 방법으로, 주장은 사실과 같은 구체적인 근거로 구성된 

담론이며, 논거는 근거와 주장을 잇는 논리적 연결로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명제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논증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관인 

이데올로기가 반영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툴민의 논증법을 통해 담론이 사회 구조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되고, 역으로 그렇게 결정된 담론이 사회적으로 누적되면서 어떤 생산, 재생산 

효과를 낳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최윤선 2014).  

각각의 연구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연구 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방법 

내용 분석 방법 활용 프로그램 

담화 주체 및 출간 추이 분석 내용분석 (빈도 계수) Excel 

텍스트 분석 

비정형 텍스트의 형태소 분석 Mecab 

상위빈도 단어(TF) 및 가중치 빈도(TF-IDF) 

단어 추출 
TEXTOM 

담론적 실천 분석 구조적 등위성(CONCOR) 분석 Ucinet 

담론의 사회문화적 실천 분석 툴민의 논증 분석 해당없음 

 

 

 

 

                                           
4  공인된 기관에서 영어교육에 관련 교육을 이수했거나(예: TESOL 자격증 보유, 영어과 교수 등), 영어교육기관(사교육 

업체)에서 강사로 근무했거나, 또는 초등학교 교사와 같이 공교육에서 교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을 경우 ‘전문가’로 분류

하였다. 반면, ‘비전문가’는 영어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고, 대개 본인의 영어 실력에 자신이 없는 

전업주부이거나 또는 영어와는 관련 없는 일을 하는 엄마 또는 아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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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4.1 ‘엄마표 영어’ 담론의 생산 주체와 생산 추이 

 

‘엄마표 영어’ 담론을 생산하는 집단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 대상인 178권의 ‘엄마표 영어’ 관련 

단행본의 저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TESOL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공교육 또는 사교육 기관에서 

영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는 일명 '영어교육 분야의 전문가'인 저자(103권, 58%)가 비전문가 

저자(75권, 42%)에 비해 좀 더 많았다. 비전문가 집단으로 분류된 주체는 영어교육과 관련된 

경험이 전무하고 대게는 스스로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전업주부들로, 자신들이 수년간 

자녀의 영어교육을 직접 지도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집필한 경우가 96%에 달한다. 

반면, 영어교육 분야의 전문가인 저자의 경우, 본인 역시 ‘엄마’(또는 ‘아빠’)라는 입장에서 

자녀의 영어교육에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밝히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 자녀에게 적용했던 영어 

교육법을 바탕으로 책을 집필한 경우는 26%에 불과하고 대부분 본인의 전문지식과 그간 

영어교육 현장에서 여러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부모들을 상담한 축적된 경험에 근거해 책을 

집필하는 경우가 74%로 대다수였다. 간혹, 공인된 영어교육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스스로 

터득한 영어공부법을 엄마들을 대상으로 설파하는 비전문가의 개인 지식 및 경험에 기반해 

집필된 책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3권). 

 

표 2. ‘엄마표 영어’ 담론 생산 주체와 책의 내용 분류 

구분 책의 내용 권수 

전문가 
자녀교육 경험 기반 27 (26%) 

103권 
전문지식 및 교육경험 기반 76 (74%) 

비전문가 
자녀교육 경험 기반 72 (96%) 

75권 
개인 지식 및 경험 기반 3 (4%)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연도별 출간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2013년도 

8권에서 시작된 ‘엄마표 영어’ 도서는 2015년을 제외하고는 10여권 정도 발행되는 추세를 

유지하다 2020년 30권으로 급작스럽게 그 수가 증가하였고 2022년부터는 다소 수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마도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초등학교의 온라인 개학 시행 이후 가정에서 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으로 

‘엄마표 영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영어교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저자들이 비전문가 

저자보다 더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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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엄마표 영어’ 단행본 출간 추이와 담론 주체 분류 (2013-2023) 

 

4.2 ‘엄마표 영어’ 담론의 텍스트 분석  

 

‘엄마표 영어’ 도서의 제목과 부제, 그리고 책 소개 내용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분류한 뒤  

텍스트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이유는 책의 제목과 부제는 표지디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책의 

정체성을 간결하게 함축하고 있음과 동시에 소비자의 구매 동기를 자극하는 마케팅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엄마표 영어’ 서적들이 수용자에게 소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제목과 부제 텍스트를 대상으로 형태소 분석을 거쳐 빈도(TF, Term 

Frequency)와 가중치 빈도(TF-IDF,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기준으로 각각 선별한 상위 30개의 단어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엄마표 영어’ 도서의 제목과 부제에서 주로 사용되는 상위 빈도의 단어는 영어, 아이, 엄마표, 

엄마, 초등, 책, 교육, 공부법, 시작, 공부 등이다. ‘엄마표 영어’라는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 아이, 엄마표, 엄마라는 키워드가 압도적으로 다수 제시되었다. 보다 유의미한 단어들의 

정보를 얻기 위해 흔히 출현하는 빈도수 기준이 아닌 문서 내에서 단어의 중요도를 고려한 TF-

IDF 값을 기준으로 순위를 나열한 결과 모든 문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영어’가 순위에서 

제외되었고, ‘엄마표, 엄마, 아이, 책, 초등, 공부법, 교육, 시작, 그림책’ 등의 단어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단어빈도 기준의 상위 단어 리스트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텍스트 분석을 위해 TF-IDF 기준의 상위 빈도 단어들을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 ‘엄마표 영어’ 도서의 제목, 부제 텍스트 중 상위 30위 단어(TF, TF-IDF기준) 

순위 Term TF Term TF-IDF 

1 영어 320 엄마표 73.56275158 

2 아이 71 엄마 71.41794181 

3 엄마표 68 아이 68.9734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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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엄마 53 책 58.38300382 

5 초등 29 초등 55.62354264 

6 책 28 공부법 51.15905508 

7 교육 24 교육 47.95430165 

8 공부법 24 시작 45.87236014 

9 시작 22 그림책 43.10346959 

10 공부 17 공부 40.86053718 

11 기적 17 기적 39.8299186 

12 그림책 15 놀이 34.0637901 

13 놀이 11 교육법 30.56079906 

14 교육법 11 힘 28.7356464 

15 힘 10 하루 26.8103264 

16 하루 9 비밀 26.8103264 

17 비밀 9 로드맵 24.77366553 

18 로드맵 8 학습법 24.77366553 

19 학습법 8 유치원 23.69073184 

20 생각 7 부모 23.69073184 

21 독서 7 생각 22.61167708 

22 유치원 7 독서 22.61167708 

23 부모 7 머리 21.40027092 

24 육아 6 집 21.40027092 

25 완성 6 육아 20.30634158 

26 머리 6 완성 20.30634158 

27 집 6 독서법 20.30634158 

28 독서법 6 코칭 18.94927686 

29 답 5 답 17.8335591 

30 사교육 5 사교육 17.8335591 

 

도서들의 제목과 부제 텍스트 분석 결과, 해당 도서들은 영어 ‘공부(법)’, 영어 ‘교육(법)’, 

‘학습법’, ‘독서법’과 같은 교육 방법을 설명하는 방법서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으며 이 

같은 영어교육의 시작 시기는 ‘유치원’, ‘초등’이라고 밝힌다. 또한 도서에서 제시하는 방법(또는 

로드맵)을 잘 수행할 경우 ‘기적’, ‘완성’, ‘답’, ‘힘’과 같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음을 마케팅적으로 

소구하고 있다.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 없이 ‘집’에서 엄마와 함께하는 ‘코칭’, ‘놀이’, ‘독서’를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음을 강조하지만, 결국 자녀의 영어학습을 ‘공부, 교육, 학습’과 같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칭하는 용어들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엄마표 영어’에 대해 

갖는 개념적인 이상과 현실적인 실천 차이에서 불일치(김혜미 2017)가 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엄마표 영어’ 도서들의 책 소개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책 소개 부분에 포함된 비정형 텍스트를 분석 결과, 단순 빈도인 TF 기준 주요 단어와 

가중치가 적용된 TF-IDF 기준의 상위 빈도 50개의 리스트는 큰 차이는 없다. 반복적으로 쓰이는 

단어로 ‘영어’, ‘책’, ‘저자’, ‘노하우’ 등은 TF 기준으로는 상위 빈도를 차지하나, TF-IDF 

기준에서는 순위가 낮아졌다. 반대로, ‘놀이’, ‘글쓰기’, ‘노출’, ‘콘텐츠’와 같은 단어는 문서 내 



Jinju Kwon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n ‘Eommapyo English’:  

Focusing on books related to early English education 

 

© 2023 KASELL All rights reserved  947 

중요한 단어로 인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 빈도 기준의 TF 상위 단어보다는 텍스트 내 

중요도를 고려한 TF-IDF 기준의 상위 단어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4. ‘엄마표 영어’ 도서의 책 소개 텍스트 중 상위 50위 단어(TF, TF-IDF기준) 

순위 Term TF Term TF-IDF 순위 Term TF Term TF-IDF 

1 영어 2217 엄마표 219.228 26 공부법 61 고민 88.110 

2 아이 943 엄마 174.767 27 과정 61 책 87.880 

3 책 556 그림책 161.514 28 단계 59 학원 85.472 

4 엄마 413 공부 144.565 29 독서 59 소개 85.416 

5 엄마표 330 놀이 141.949 30 노하우 58 경험 83.616 

6 교육 278 교육 132.946 31 중요 57 성공 81.968 

7 저자 211 시작 126.859 32 유치원 53 중요 81.401 

8 공부 200 부모 126.100 33 학교 52 노출 79.974 

9 방법 180 방법 119.579 34 학원 51 콘텐츠 79.878 

10 시작 167 독서 118.364 35 효과 50 학습법 79.616 

11 부모 166 저자 115.321 36 성공 48 환경 78.321 

12 초등 103 초등 109.605 37 가능 46 효과 77.907 

13 학습 99 글쓰기 109.499 38 환경 45 대화 77.525 

14 그림책 84 학습 108.763 39 학습법 44 이야기 77.525 

15 놀이 80 공부법 108.236 40 활용 44 제시 77.311 

16 소개 79 시간 103.148 41 육아 42 지도 77.254 

17 실력 76 육아 102.212 42 이야기 42 맘 76.912 

18 시간 71 습득 101.764 43 대화 42 학교 76.861 

19 언어 69 생각 96.876 44 실천 41 노하우 76.155 

20 생각 69 언어 96.876 45 맘 40 가능 75.677 

21 경험 68 실력 91.948 46 필요 40 아들 75.078 

22 제시 66 과정 91.749 47 노출 39 영상 73.870 

23 고민 66 유치원 90.507 48 마음 39 필요 73.833 

24 습득 63 단계 90.314 49 사교육 37 정보 72.962 

25 자녀 63 자녀 88.452 50 자연 37 능력 72.654 

 

문서 내 특정 단어의 중요도가 고려된 TF-IDF 기준 상위 주요 단어 50개의 워드크라우드는 

<그림 2>와 같다. ‘엄마표 영어’ 도서들은 ‘부모’ 특히 ‘엄마’(‘맘’)들이 ‘자녀’의 영어 교육을 위해 

‘학원’이나 ‘학교’ 외에 가정에서는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교육’, ‘지도’, ‘공부(법)’, ‘학습(법)’)에 

대해 ‘저자’의 ‘성공’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제시’(‘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거론된 

주요 단어는 ‘놀이, 그림책, 독서, 글쓰기, 영상, 콘텐츠, 노출’ 등이다.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을 

목표로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을 가정에서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입장처럼 보이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유치원’과 ‘초등’ 시기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Jinju Kwon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n ‘Eommapyo English’:  

Focusing on books related to early English education 

 

© 2023 KASELL All rights reserved  948 

 

그림 2. ‘엄마표 영어’ 도서의 책 소개 텍스트 중 TF-IDF 기준 상위 50위 단어 워드 크라우드 

 

 

4.3 ‘엄마표 영어’ 담론의 담론적 실천 분석 

 

‘엄마표 영어’ 도서의 담론적 실천 분석을 위해 책 소개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바탕으로 수렴적 

상관관계(CONCOR)를 분석해서 크게 4가지로 군집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담론들을 도출하였다. 

각 담론에 해당하는 주제어들과 각 주제어가 사용된 원문의 맥락을 검토하며 각각의 담론을 명명

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엄마표 영어’ CONCOR 분석 결과 

 

첫 번째는 ‘단계별 로드맵’ 담론이다. 해당 담론을 구성하는 주제어는 ‘엄마표, 학습(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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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언어, 유치원, 시작’ 등이다. 각 주제어가 사용된 맥락은 다음과 같다.  

 

다른 아이들의 영어 학습방법을 자녀에게 무작정 적용하려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봤던 부모

들에게 영어 학습원리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책에서는 저자가 아이들과 함께 본 영어책과 영어 영상을 비롯해 체계적으로 만들어 꾸준히 

실천했던 엄마표 영어 5단계 학습루틴을 소개하고 있다. 

영어 하브루타를 단계별로 학습하며 그 예로 들 수 있는 다양한 학습법 영어 하브루타 공부

에 활용하기 좋은 책들을 추천해준다. 

저자는 영어학습의 적기 영어 유치원 2,400시간 노출 법칙 날마다 학습원칙 등을 비롯해 한

국에서 진행하는 미국 연수식 영어학습법을 소개한다 

저자는 알파벳, 단어, 기초 문장, 일기, 에세이 쓰기의 총 5단계로 영어 글쓰기 로드맵을 제

시하며 각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교재나 자료 방법들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추천하는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단계별 영

어 그림책부터 그림책을 읽어주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알파벳을 시작으로 해리포터 수준의 영어 소설을 읽어 내기까지의 전 과정을 총 4단계로 나

눠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학습방법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록해 아들 영어로 고민하는 부모와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10대 때 3개 국어 20대 때 7개 국어를 습득할 수 있었다. 이 책에는 그 과정이 자세히 담

겨 있다. 

최소 6년 8년 또는 10년 가까이 아이 스스로 영어 원서와 오디오 영상 등으로 언어를 습득

하는 과정이기에 결코 만만치않다. 

 

이처럼 ‘단계별 로드맵’ 담론은 자녀의 언어(영어) 습득을 위해 수년간에 걸친 엄마의 단계별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상위 빈도 50위 안에는 없지만, 이러한 담론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는 바로 ‘로드맵’이다. 실제 ‘로드맵’이라는 용어는 책 소개 문구에서 해당 도서의 정체성을 

함축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된다. 5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저자의 경험을 자녀 영어교육의 성공 

공식으로 정립하고 이대로만 실천하면 누구든지 자신의 자녀와 같은 영어 실력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담론은 ‘엄마표 영어 우월론’으로, 특히 ‘사교육’에 정면으로 대립하는 담론을 생산한다. 

해당 담론을 구성하는 주요 주제어는 ‘엄마, 부모, 경험, 방법, 육아, 노하우, 학원, 학교, 실력, 

능력’ 등으로 학원으로 대표되는 사교육 대신 엄마의 노하우로 자녀의 영어 실력을 충분히 향상 

                                           
5  ‘로드맵’는 TF 기준 55위의 단어로 책 소개 텍스트에서 총 34번 등장한다. 본문에서 발췌한 ‘로드맵’이 포함된 문구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유초등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총 18년 동안 실행할 수 있는 연령별 영어교육 로드맵을 제시한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이런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1개월 단위로 60개월까지 촘촘하게 로드맵을 구성했다.’, ‘5

세부터 고3까지 영어 기본기 6단계로 완성하는 소문난 영어독립 로드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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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각각의 대표 주제어가 사용된 구체적인 맥락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꾸준히 자녀 교육을 공부하고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직접 적용해 온 모든 경험과 노하

우를 공유한다.  

최소한의 영어책만으로 영어 교육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해 준다 

세 자녀 모두 학원 없이 영어로 말하게 만든 그 방법 돼끼맘식 엄마표 영어가 진짜다. 

따로 영어 학원이나 영재 학교를 다닐 필요도 없다. 영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그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영어 공부법이 바로 영어책 읽기다. 

학원에 보낼 수도 없는데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 공부시키는지 궁금해죽겠는 엄마들. 내 아이

에게 만큼은 지긋지긋한 영어 공부의 악몽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엄마들을 위한 필독서 

저자의 두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또래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한다. 영어 유치원이

나 영어 학원을 전혀 보내지 않고 순수하게 엄마표 영어로 이뤄낸 일이다. 

아이를 영어유치원에 보내지 않고도 어릴 적부터 영어 학원이나 과외에 시간을 쏟지 않아도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 

영어 실력과 인성 사회성까지 기르는 특별한 교육 레시피." 

 

‘엄마표 영어 우월론’ 담론에서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영어유치원’과 ‘학원’은 ‘엄마표 영어’의 

대척점에 위치한 것으로 묘사된다. 실제로 상위 빈도 50위 안에는 들지 않지만 ‘사교육’과 

‘영어유치원’이라는 주제어가 사용된 아래의 문장을 보면 가정에서의 영어교육이 사교육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감에 대한 대안이자 나아가 더욱더 현명한 선택임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큰돈 들이지 않고 사교육 없이 세 자녀를 특목고 자사고 국제중 SKY에 보낸 살아 있는 

전설이다. 

 영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그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영어 공부법이 바

로 영어책 읽기다. 

 그 흔한 사교육 한번 없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비결. 

 엄마표 영어는 사교육비를 아끼고 아이와 교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최소 중2 리딩 레벨 확보 사교육비 1억 절약. 

 남들보다 뒤늦게 영어를 시작했지만 해외 유학이나 영어 유치원 등 값비싼 사교육의 도

움 없이 (중략). 

 사교육에 휘둘리는 엄마들 수준 높은 엄마표 영어 앞에 지레 포기하는 엄마들에게 용기

를 불어넣어주고 영어교육의 방향을 잡아줄 것이다. 

 영어유치원 한번 안 가본 OO가 외국인처럼 말하고 영어를 즐기는 아이로 거듭나기까지

의 솔직한 경험과 정보가 가득하다. 

 뒤늦게 부랴부랴 맘까페를 뒤지고 영어유치원 영어 학원에 보내도 우리 아이만 뒤처지지 

않을까 불안감이 든다. 

 



Jinju Kwon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n ‘Eommapyo English’:  

Focusing on books related to early English education 

 

© 2023 KASELL All rights reserved  951 

‘엄마표 영어 우월론’ 담론에서는 영어조기교육에 있어서 사교육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대중적 인식(안영애 2005)이 전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사교육’의 특징은 ‘생각만큼 영어 

실력이 향상되지 않고’, ‘영어를 질려하며’ 되려 ‘정서적 거부감’이 들고 ‘영어 조급’을 부추기는 

부정적 측면이 많은 것으로 묘사된다. 반면 ‘야무지고’, ‘따뜻하고’, ‘깔깔’거리며 ‘즐겁게’ 실천할 수 

있는 ‘엄마표 영어’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저자가 ‘영어유치원’과 ‘학원’ 원장과 같은 사교육계의 

전문가 출신임을 내세우는 마케팅 문구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영어유치원에서부터 초등부 

영어학원까지 평범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서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영어유치원 원장 출신 국제학교 이사의 조기 영어교육 노하우’, ‘대형 영어 학원 원장이 

알려주는 내 아이 영어 공부 습관 잡는 확실한 지도 비법’, ‘저자는 서초동 캐나다 국제학교, 

OOO어학원 대치동 영어학원에서 초등학생들의 토플까지 8년 동안 지도한 결과를 토대로’ 등과 

같이 책 소개 부분에서 저자의 사교육 업계 내 경력을 강조하는 문구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조기영어교육 내 사교육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와 사회경제적으로 상위층인 가정에서 시행하는 

사교육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이 공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최샛별, 최유정 2011, 하정희 2007, 

심영숙 2019). 또한. 부모들이 직접적인 자녀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영어 실력과 남을 가르치는 능력, 시간 등의 부족으로 대부분은 사교육을 택한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송미선, 박현주, 김정준 2011) 자녀를 직접 교육할 수 있는 경제적 수준과 고학력이 뒷받침된 

저자들이 ‘엄마표 영어 우월론’과 같은 담론을 생산하는 주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세 번째 군집을 이루는 담론은 ‘영어책 읽기의 힘’을 주장하는 담론이다. 해당 담론의 주요 

주제어는 ‘그림책, 독서, 이야기, 놀이, 효과, 제시, 소개’ 등이다.  

 

아이에게 독서습관을 들이게 하는 실천 가능한 비법을 제시한다 

정답이 아닌 생각을 유도하는 영어 독서법으로 아이 입에서 영어가 좋다는 말이 흘러나오게 할 

수 있다. 

효과만점 전문 지도 노하우를 가득 담은 영어독서지도 바이블이 나타났다 

특히 메타인지 독서지도의 핵심인 리딩전략을 필두로 영어 말하기 쓰기와 연계하는 깊은 읽기 

훈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지식을 창조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영어 독서교육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특히 책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영어책 읽기 덕분에 독서습관까지 잡을 수 있어서 아이의 평

생 자산을 쌓는 계기가 된다. 

아이 수준에 맞게 점차 실력을 높이는 영어그림책 리더스 챕터북 활용법 

그림책을 매일 한 권씩 총 100일간 천천히 즐겁게 읽어나가면 어느 순간 영어 실력이 확 늘어

나는 슬로우 미러클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책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영어책 읽기 덕분에 독서습관까지 잡을 수 있어서 아이의 평

생 자산을 쌓는 계기가 된다. 

그림책 고르는법 메타인지 파닉스 지도법 낭독과 리텔링 지도법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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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책 읽기를 통한 영어 습득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해당 담론은 자녀들이 어려움 없이 

자발적인 영어 독서를 하는 것을 영어교육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는 인식을 나타내며 

것이며, 부모들이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어권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가 담긴 원서 읽기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함미아 2009). 이는 

한국에서 지속적인 영어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든 환경적 제약과 실제로 영어를 배워도 활용할 

기회가 없다는 현실적 활용가능성의 문제점을(김마리아 2006, 김미나 2007)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강남 학부모들이 강북 학부모들에 비해 동화책을 활용한 영어교육을 

더욱 중시한다는 연구 결과(윤세영 2008)를 고려했을 때, ‘영어책 읽기의 힘’ 담론을 생산하는 

주체들은 영어 원서 읽기가 영어 실력 향상 뿐만 아니라 학습능력의 기본기인 문해력 상승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와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에 관심이 크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 군집은 ‘노출을 통한 습득’ 담론이다. 해당 담론을 구성하는 주요 주제어는 ‘노출, 습득, 

콘텐츠, 영상, 성공’ 등이다. 해당 주제어가 사용된 구체적인 맥락은 다음과 같다.  

 

그 비결은 바로 노출을 통해 습득하는 몰입 영어에 있다. 

우리 아이 영어 실력 영어 환경 노출만으로도 충분하다. 

저자는 영어 소리를 노출하고 2년이 지나면 아이들의 귀가 열리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총 1500여 개의 영어 콘텐츠를 분석 정리해 엄마들이 아이의 수준과 학년

에 딱 맞는 콘텐츠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단계별 엄마표 영어 노출법으로 엄마표 

영어를 시작해 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필요한 건 본서에서 제시하는 영어책과 영어 영상물 그리고 아이 위주로 조바심 

내지 않고 진행하겠다는 편안한 마음입니다. 

억지로 힘들게 영어를 배우지 않아도 엄마와 아이 모두 즐겁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다. 

성공의 길로 먼저 걸어간 선배 엄마의 가이드를 따라 꾸준히 1년만 해 보세요 

아이에 대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소신으로 완성한 엄마표 영어 성공 비결 

 

실제로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동영상, 동요와 같은 영어 콘텐츠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송미선 2011, 김혜미 2017). 이는 

제2언어 습득과정에 있어서 '이해 가능한 수준의 목표어 입력'이 있어야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 Krashen(2004)의 입력가설(Input Hypothesis)과도 같다. 습득은 마치 유아가 모국어를 

배울 때와 같은 비슷한 과정을 통한 산물이라면 학습은 목표어에 대한 의식적인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조기영어교육에 있어서는 학습이 아닌 자연스러운 습득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한미혜, 김규미 2022).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엄마표 영어를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영어 ‘노출’ 역시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이는 

다시 ‘학습(법)’, ‘공부(법)’의 이름으로 재명명되고 있다. 이는 부모 자신들이 교육받았던 방법으로 

자녀의 영어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인식(송미선 2011)과 달리, 겉보기에는 게임, 노래, 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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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 위주의 영어교육처럼 보이나 그 기저에는 초등영어 선행을 목표로 한 전통적인 학습 

방법(읽고 따라하기, 따라 쓰기 등)을 탈피하지 못하는 인식과 실천의 불일치(김혜미 2017)가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다. 

 

4.4 ‘엄마표 영어' 담론의 사회문화적 실천 분석 

 

사회문화적 실천으로서 담론에 내재하는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고자 툴민의 논중 분석법을 

적용해 앞서 분석한 담론적 실천에서 도출된 4가지의 담론을 근거(data), 논거(warrant), 

주장(claim)으로 분석했다. 각 담론의 논증 분석 도식은 <그림 4~7>과 같다. 

 
 

그림 4. ‘단계별 로드맵’ 담론 논증 분석 그림 5. ‘엄마표 영어 우월론’ 담론 논증 분석 

 

첫 번째, ‘단계별 로드맵’ 담론은 엄마표 영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나(저자)’가 주장하는 단계별 

로드맵을 따라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의 성공은 ‘원어민 수준의 회화, 외고, 특목고 

또는 해외 대학 입학, 영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직업을 얻음’을 의미한다. 이 주장의 논거는 

성공 사례를 답습하는 것이 성공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이들의 개별 특성과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검증되고 획일화된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이는 또한 실패가 용인되지 

않는 무한경쟁의 시장 원리가 침투된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가 느끼는 불안감의 단면을 보여주며,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자율 학습 분위기가 장려되지 못하는 보수적인 교육 현실을 

나타낸다.  

두 번째, ‘엄마표 영어 우월론’ 담론은 엄마표 영어가 사교육 대비 경제적 측면과 아이의 정서적 

측면에서 훨씬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는 학교에서의 영어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은 비싸고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정서적 반감(심영숙 

2019)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태도는 다소 모순적이기도 하다. 

실제로 조기영어교육 실천 방법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사교육에의 의존이며 경제적인 여유가 

허락된다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싶어한다(이서연, 배지영 2022, 김경리, 김영천, 조재성 

2022).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엄마표 영어’ 도서의 저자가 ‘사교육 전문가’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역시 사교육을 향한 엄마들의 부정적 태도와 동경이 공존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엄마표 영어’의 동기 유형은 크게 사교육을 희망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지도해야 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은 고학력 엄마가 사교육의 대안적 모델을 

실천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동기에서 시작되었든 간에 ‘엄마표 영어 우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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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은 어머니가 자녀교육의 책임자라는 근대적 모성 실천의 연장을 넘어(전홍주 2012) 어머니 

노릇의 신자유주의적 주체화 현상(박혜경 2009, Bae and Park 2020)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유 

경쟁과 탈규제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혁에 발맞춰 어머니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시민상을 ‘자녀 교육 관리자’라는 역할로 실천하는 것이다(박혜경 2009, Park 2007). 

 

  

그림 6. ‘영어책 읽기의 힘’ 담론 논증 분석 그림 7. ‘노출을 통한 습득’ 담론 논증 분석 

 

세 번째, ‘영어책 읽기의 힘’ 담론은 영어책 읽기가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이라고 주장한다. 

어떠한 기준에 도달하는데 효과적인가를 다시 질문한다면 대부분의 ‘엄마표 영어’의 목표는 

자녀의 원활한 영어 의사소통이다(함미혜 2022). 나아가 원어민 수준의 회화와 영어권 문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습득을 원한다(하정희 2007, Lee et al. 2021). 따라서 다수의 엄마표 영어 

도서에서 영어 듣기에 충분히 노출을 시킨 뒤 영어 원서 읽기에 치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어민들이 읽는 영어 동화책을 읽으며 영어권 국가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습득할 수 있고 독서를 

통해 학습능력과 사고력까지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엄마표 영어의 핵심 단어는 ‘책’이라고 

할 정도로(함미혜 2022) 다양한 영어교수법 가운데서도 ‘책 읽기’가 주요 담론의 한 갈래를 

구성하는 기저에는 과거 학습의 대상으로 영어를 배웠던 부모세대의 비효율적인 영어교육법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자녀들은 글로벌 시대의 필수 역량인 영어를 원어민과 같은 수준으로 

습득하기를 바라며 과거 조명받지 못했던 영어 교육법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주류 교육 방법으로 

위치시키기 위한 학부모들의 노력이 자리잡고 있다. 이는 마지막 담론인 ‘노출을 통한 습득’ 

담론의 논거와도 같다. 영어 환경에 노출을 시켜주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담론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다양한 영어 콘텐츠가 넘치는 정보의 민주주의 

시대에 개인의 정보수집 능력과 노력만큼 실력을 쌓을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즉, 

교육의 사유화를 인정하며 공교육에서 영어를 배우기 이전에 영어를 영어로 즐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영어를 끝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다(김혜미 2017).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조기영어교육 방법론 중의 하나로 부상해 온 ‘엄마표 영어’라는 사회적 의제에 

초점을 맞추어 ‘엄마표 영어’ 담론을 생산하는 주체를 규명하고, 담론의 사회문화적 실천양상과 

담론 내 내재한 이데이올로기를 파악하고자 페어클로의 비판적 담론 분석(CDA)을 실시했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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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출간된 ‘엄마표 영어’와 관련된 단행본 178권의 제목, 부제, 책 

소개 텍스트이며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내용분석을 통해 담론 생산 주체의 특징 규명과 단행본 

출간 추이를 연도별로 분석하였고, 이후 제목과 부제, 그리고 책 소개에 해당하는 텍스트 분석을 

실시해 상위 빈도인 주요 텍스트의 잠재적 의미 파악을 시행했다. 이후, 담론의 실천 분석을 위해 

유사한 패턴으로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를 군집하는 구조적 등위성 분석(CONCOR)을 실시해 총 

4가지 담론 전략을 도출하였고, 각 담론의 사회문화적 실천을 분석하고자 툴민의 논증 분석을 

적용해 담론에 내재한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분석 결과, ‘엄마표 영어’ 관련 단행본은 2013년 8권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정학습 

비중이 크게 증가한 2020년과 2021년 각각 연간 30권이라는 최고 수치를 기록하며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출간되었음을 확인했다. ‘엄마표 영어’ 담론을 생산하는 주체로는 전업주부와 같은 

영어교육 비전문가가 전체의 42%(75권)를 차지하며, 58%는(103권) 영어교육 관련 

전문가들이었다.  

책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소비자의 구매동기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책의 제목과 부제를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을 한 결과 ‘엄마표 영어’ 도서들은 ‘공부법, 교육법, 학습법, 독서법’과 같은 

교육 방법서라는 정체를 분명히 나타내며 도서에서 제시하는 실천법을 통해 ‘기적, 완성, 답, 

힘’과 같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음을 마케팅적으로 소구했다. 책 소개에 해당하는 텍스트 분석 

결과 제목 분석과 동일하게 해당 책들은 ‘유치원’과 ‘초등’시기에 실천해야 하는 ‘공부법, 

학습법’을 ‘소개, 제시’하는 책이며 ‘저자’의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놀이, 그림책, 독서, 

글쓰기’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학습이 아닌 ‘언어, 습득’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엄마표 영어’ 도서의 담론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단계별 로드맵’, ‘엄마표 영어 우월론’, 

‘영어책 읽기의 힘’. ‘노출을 통한 습득’ 담론이다. 자녀의 영어교육을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엄마의 단계별 지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단계별 로드맵’ 담론은 수년간에 걸친 엄마의 

단계별 지도와 노력을 사교육과 대비시킴으로써, ‘엄마표 영어’가 사교육보다 경제적,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가치있다고 주장하는 ‘엄마표 영어 우월론’ 담론을 지지하는 형식으로 

담론적 실천을 형성했다. 또한, 영어를 학습의 대상이 아닌 노출을 통한 자연스러운 습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노출을 통한 습득’ 담론의 구체적인 실천법이자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영어 

원서 읽기를 강조하는 ‘영어책 읽기의 힘’ 담론은 엄마표 영어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파하는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하자면, ‘엄마표 영어’의 네 가지 담론은 엄마표 영어의 당위성(엄마표 

영어 우월론)과 정체성(단계별 로드맵), 그리고 방법론(노출을 통한 습득, 영어책 읽기의 힘)에 

대한 담론으로 구분 가능하며, 각각의 담론은 서로 경합하기보다는 상보적인 관계 속에서 각각의 

담론을 지지하는 근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담론적 실천을 보였다.  

담론의 사회문화적 실천을 분석한 결과, ‘단계별 로드맵 담론’은 실패에 대해 무관용한 

무한경쟁의 시장 원리가 교육 현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방증하며(Lee et al. 2021) 

이러한 자유 경쟁과 탈규제의 교육 현장에서 근대적 모성 실천의 연장을 넘어 신자유주의적 

주체로서 소위 ‘매니저 엄마’(Park 2006)의 역할을 자처하는 엄마들이 ‘엄마표 영어 우월론’ 

담론을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영어책 읽기의 힘’과 ‘노출을 통한 습득’ 담론의 

기저에는 과거 부모 세대가 받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영어학습법을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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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잡고 있으나, 궁극적인 실천에 있어서는 ‘단계별 로드맵 담론’의 성공 사례들을 답습하도록 

안내하는 한계를 보인다. 아이의 흥미를 중요시하며 자연스러운 영어 콘텐츠 노출을 시도하지만 

이 모든 행위를 ‘공부법’, ‘학습법’, ‘교육법’이라고 명명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모순성을 내재한다.  

종합하자면, ‘엄마표 영어’ 담론 분석 결과 ‘엄마표 영어’는 조기영어교육의 과도한 사교육 

의존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개혁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실천적 교육이자, ‘엄마’라는 

교육의 주체들이 연대하여 누구든 ‘엄마표 영어’라는 신종 교육방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름의 

방법들을 정립해 가정 내 영어교육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부모 세대가 겪은 비합리적인 교육방식에서 탈피해(Shin et al. 2019) 학습보다는 흥미를 중시하며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와 테크놀로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장려한다는 점에서도 ‘엄마표 영어’는 

대한민국의 조기영어교육 시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각 담론의 헤게모니를 좀 더 

깊이 분석해볼 때, ‘엄마표 영어’는 다양한 층위에서 모순성을 드러낸다. 

신자유주의의 경쟁체제 속에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정보의 홍수로 인해 부모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었고 교육 주체인 ‘엄마’들은 교육의 경쟁체제에 대한 동조와 저항을 동시에 수행하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인다(박혜경 2009, Choi 2019, Lee et al. 2021). 비합리적인 과거의 교육방식에 

대한 개혁 의지는 있으나 성공 사례를 획일적으로 자녀에게 답습시키며, 자연스러운 영어 환경 

노출을 통해 본격적인 입시 경쟁이 시작되기 전 영어 선행학습을 완료해야 한다는 또 다른 ‘성공 

공식’을 재생산한다. 최근에는 ‘엄마표 영어’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이 직접 개발한 ‘엄마표 영어 

코칭 프로그램’을 상업화하는 추세이다. 6  다수의 베스트셀러 ‘엄마표 영어’ 도서의 저자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채널 및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이커머스 채널을 통해 자신이 직접 개발한 ‘엄마표 영어 12주 코칭 프로그램’과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기수제로 유료회원들을 관리하며 정기적인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한다. 

 이들은 ‘보통 엄마’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담론의 잠재적 수용자들과의 연대감을 기반으로 

‘엄마표 영어’를 사교육의 대안으로 자리 잡게 한 담론의 주체들이다. 하지만, 사교육의 대안인 

‘엄마표 영어’가 또 다른 형식의 사교육 프로그램화되고 있다는 현실 역시 ‘엄마표 영어’가 

보여주는 또 다른 측면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엄마표 영어’ 담론이 교육의 사유화와 

시장화 물결 속에서 근대적 교육방식과 근대적 모성 이데올로기를 탈피하려는 ‘엄마’의 노력을 

반영하며 동시에 새로운 조기영어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지만 결국은 신자유주의 체제 안에 

갇힌 또 다른 경쟁을 재생산하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담론 주체로서의 정체성과 그들의 교육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어머니들의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인식과 언어 이데이올로기를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들은 자녀의 조기영어교육에 의구심을 품고 있지만 

사회 다수가 지지하는 외부적 신념이 개인의 신념을 압도하기 때문에 무한경쟁에 동참하는 것 

외에는 딱히 다른 선택지를 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고백한다(Lee et al. 2021). 또한 

조기영어교육을 수행하는 어머니의 동기가 통합적 동기(integrated motivation)에서 시작된 

경우라도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경험과(Woo and Hodges 2015) 자부심과 같은 심리가 

                                           
6  다수의 베스트셀러 ‘엄마표 영어’ 도서의 저자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채널 및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이커머스 채널을 통해 자신이 직접 개발한 ‘엄마표 영어 12주 코칭 프로그램’과 같은 상품

을 판매하고 기수제로 유료회원들을 관리하며 정기적인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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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열과 접목되어(Shin et al. 2019) 궁극적으로는 도구적 동기(instrumental motivation)가 

앞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엄마표 영어’ 담론은 

공교육 개선을 촉진시키기 보다는 교육의 사유화, 나아가서는 교육의 모성 책임론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대중에게 쉽게 도달되는 각종 정보채널을 통해 현시대에 

어떠한 영어교육 방법론 및 영어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 내 전파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더욱 다양하게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이 주류였던 비판적 담론 분석 연구에 양적 연구 방법을 적용시켜 

연구 방법론을 확장하였고, 연구 주제 측면에서는 그동안 조기영어교육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가정 내 영어교육 소위 ‘엄마표 영어’로 불리는 신종 교육방식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동시에 새로운 주제에 대한 충분한 선행연구가 누적되지 않아 좀 

더 심층적인 담론의 헤게모니 분석을 수행하는데 부족했다는 점과 연구 방법의 간결성 측면에서 

향후 더욱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심사위원의 예리한 지적과 같이 

영어교육 전문가인 저자와 비전문가 저자들의 담론 전개 과정에서의 차이점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은 본 연구의 지면 한계상 포함되지 못했음을 밝히며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발전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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